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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해외 한국문화원의 독도홍보 미흡

-최근 3년간 총 461회의 전시회 중 독도주제 전시회는 단 3회에 불과

2) 독도 해외홍보비 일본의 1/4도 안돼

-일본은 약 8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나, 우리는 19억원에 불과

1) 외교통상부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(경기도 포천․연천)에게 제

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,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독도홍보활동이 그동안 미

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김영우 의원(경기도 포천․연천)은 19개국 24개소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최근 3년간

전시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총 461차례의 전시회 중 독도를 주제로 한 전시회

는 단 3차례에 불과했으며, 비율로는 0.65%라고 밝혔다.

주미국 LA 한국문화원, 주독일 한국문화원,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 곳을 제외

하고는 다른 한국문화원은 최근 3년간 독도를 홍보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

으로 나타났다.

이와 관련해 김영우 의원은 “재외공관이 주재국 정부관계자와 언론을 상대로 독도

홍보를 한다면,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주재국 일반대중을 상대로 독도홍보를 하

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”며 “독도를 둘러싼 해외 홍보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문

화원도 독도관련 전시회 등을 통해 독도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”고 주장했

다.

2) 일본 정부가 2013년 독도관련 예산으로, 매년 배정되던 약 3억원 외에 독도 해외

홍보를 위해 6억엔(약 84억원)을 추가 배정하려는 상황에서, 우리 정부는 지난 9월

25일 독도 해외홍보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42억원의 독도관련예산을 최종 확정했다.

정부예산안대로라면 일본은 약 84억원을 해외홍보비로 사용할 예정인데, 우리는 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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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한국문화원 전시회 개최 독도주제 전시회 비고(전시회명)

주일본(동경) 29회 0회

주일본(오사카) 31회 0회

주중국(북경) 54회 0회

주중국(상해) 32회 0회

주미국(워싱턴) 22회 0회

주미국(뉴욕) 18회 0회

주미국(LA) 59회 1회(2012.2.10-2.23) <독도! 그 민족혼>

주필리핀 4회 0회

주베트남 18회 0회

주인도네시아 28회 1회(2011.7.7-7.8) <독도 사진전>

주카자흐스탄 2회 0회

주호주 4회 0회

주아르헨티나 40회 0회

주멕시코 4회 0회

주러시아 8회 0회

주프랑스 30회 0회

주독일 34회 1회(2011.10.6) <아! 독도>

주영국 19회 0회

주스페인 8회 0회

주폴란드 9회 0회

주헝가리 5회 0회

주나이지리아 3회 0회

합계 총 461회 총 3회 0.65%

억원만 독도 해외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이에 김영우 의원은 “일본의 1/4도 안되는 독도 해외홍보비로 일본의 억지주장에

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, 독도 해외홍보비의 대폭 증액을 주장”했다.

또한 김영우 의원은 “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과의 해외여론전에서 승리

하려면 SNS를 활용한 독도 홍보전략이 매우 중요하다”며 “사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

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※첨부: 최근 3년간 해외 한국문화원의 전시회 개최현황

< 최근 3년간 해외 한국문화원의 전시회 개최현황 >

※ 최근에 개원한 주터키 한국문화원은 개최한 전시회 없음


